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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선행지수, 미국과 중국 경기 호조 예고 
 

� OECD 경기선행지수 4개월 연속 상승, 글로벌 경기 회복 가능성 높아져 

� 미국과 아시아 경기 호조 반면 유럽 경기는 정체되는 등 지역별 경기 차이  

�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4개월째 상승한 것으로 발표됨에 따라 국내 수출에 긍정적  
 

 

OECD 경기선행지수 4개월 연속 상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경기선행지수는 2월 지표에서도 전월 대비 상승함으로써, 
연속 상승 기간이 4개월로 늘어났다. 이는 유럽 재정 위기와 중국 경기 둔화 우려 등 세계 
경제에 악재가 많은 가운데서도 경기 회복 시점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
히 2000년 이후로는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 반등 시점 간의 시차가 없어 선행지수 반등이 
사실상 경기 반등을 의미한다. 참고로 OECD는 산업생산지수를 경기동행지수로 사용하고 있
다. 
 
[그림1] OECD 경기선행지수 추이 

-20

-15

-10

-5

0

5

10

15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95

96

97

98

99

100

101

102

OECD 산업생산 (좌)

OECD+6NME 경기선행지수 (우)

(%YoY) (추세=100)

 

자료: OECD 

 
<표 1> OECD 경기선행지수 반등과 산업생산지수 저점 비교 

OECD 경기선행지수 세계 산업생산지수 시차 

1991 년 1 월 1991 년 6 월 5 개월 선행 

1992 년 11 월 1993 년 5 월 6 개월 선행 

1995 년 6 월 1996 년 4 월 10 개월 선행 

1998 년 10 월 1998 년 12 월 2 개월 선행 

2001 년 9 월 2001 년 11 월 2 개월 선행 

2003 년 3 월 2003 년 8 월 동행 

2005 년 5 월 2005 년 5 월 동행 

2009 년 2 월 2009 년 2 월 동행 

2011 년 10 월 - - 

평균  3 개월 선행 

 

 
중국 개선, 유럽 부진 등 지역별 경기 동향은 전월 발표와 크게 달라져 
전월에 발표됐던 OECD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경기 회복 시작, 유럽 경기 회복 임박,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지역별 경기 회복 순서가 미국, 유럽, 중국이 될 것임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수치에서는 중국과 유럽 선행지수가 크게 수정됨으로써 기존 경기 흐
름에 대한 판단도 달라지게 됐다. 미국 경기의 회복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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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 경기선행지수는 전월까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었으나, 이번 발표에서 이미 4개월
째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수정됐다. 전월에는 유로존 경기선행지수가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상승도 하락도 하지 않는 상태가 2개월 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
로 수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수치가 좀 더 정확한 것이라면 중국 경기는 반등이 임박한 것으
로 판단이 달라져야 한다. 반면 유로존 경기는 여전히 불투명하며 글로벌 경기 회복에 중요
한 열쇠임을 보여줬다.  
 
[그림2] 중국 경기선행지수 [그림3] 유로존 경기선행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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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OECD 자료: OECD 

 
 
국내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 줄 전망 
OECD 경기선행지수는 한국의 수출 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출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국 경기선행지수가 이미 반등한 것으로 
수정된 것은 중국 경기 회복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중국 경기와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
를 갖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이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임을 의미한다. 수출 개선 
가능성은 당사의 KIS 수출선행지수에서도 확인된다. KIS 수출선행지수는 1월과 2월에 빠르
게 반등하면서 수출 증가세가 회복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그림4] OECD 경기선행지수와 수출 [그림5] KIS 경기선행지수와 수출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수출(좌)

OECD선행지수(우)

(추세=100)(%YoY)

 

-40

-30

-20

-10

0

10

20

30

40

50

6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KIS 수출선행지수

수출

(%YoY)

 

자료: OECD, 무역협회 자료: 한국투자증권, 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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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지역별 경기선행지수 

 

1. 아시아 

Korea

94

96

98

100

102

104

106

00 02 04 06 08 10 12

China

92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Japan

96

97

98

99

100

101

102

00 02 04 06 08 10 12

India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00 02 04 06 08 10 12

 

 

2. 유럽 

Germany

92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France

96

97

98

99

100

101

102

103

00 02 04 06 08 10 12

UK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Italy

96

97

98

99

100

101

102

103

00 02 04 06 08 10 12

 

Spain

96

97

98

99

100

101

102

103

00 02 04 06 08 10 12

Greece

96

97

98

99

100

101

102

00 02 04 06 08 10 12

Portugal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Ireland

94

96

98

100

102

104

106

00 02 04 06 08 10 12

 

Russia

85

90

95

100

105

110

00 02 04 06 08 10 12

Poland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Hungary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Czech Republic

92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3. 미주 

US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Canada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00 02 04 06 08 10 12

Brazil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Chile

94

96

98

100

102

104

00 02 04 06 08 10 12

 

 


